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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유전자 2만여 개에 대한 유전자가위 맞춤 제작 가능할 듯 

유전자가위는 동물, 식물세포의 유전자를 연구자가 원하는 대로 변경시키는데 사용

되는 도구로서 차세대 의학 및 생명공학의 핵심 도구로 평가 받고 있다. 하지만 유

전자가위를 만드는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오랜 기간을 요구하여 널리 활용되는데 

제약이 있었다. 최근 국내 연구진이 유전자가위를 쉽고 빠르게 대량으로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유전자가위 기술은 세포 안에 존재하는 유전자를 대상으로 특정 위치만을 인식·절

단함으로써 유전자를 교정하거나 제거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시험관에서 DNA 단편

을 조작하는 데 국한되는 기존의 유전공학 기술의 단점과 제약을 획기적으로 보완·

극복하는 생명공학 신기술이다. 

실제로 서울대 화학부 김진수 교수팀과㈜툴젠(대표 오창규)의 연구팀은 유전자가위 

기술을 이용하여 에이즈 바이러스가 세포로 침투하는 관문인 CCR5 유전자를 제거

하는 유전자가위를 개발하여 발표한바 있다. 

하지만 기존의 유전자가위 제작 방법은 세포 내에서의 활성을 바탕으로 하는 여러 

단계의 스크리닝 과정이 필요해서 수 개월 이상 시간이 걸려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진은 조립식 방법을 이용하여 수일 내에 많은 수의 유전자가위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성공하였고 그 결과를 생명공학 기술 분야의 권위 있는 학

술지 '네이처 메쏘드'(Nature Methods)에 발표하였다.

김진수 교수에 의하면 이번에 개발된 기술을 이용해 인간 유전자 2 만여 개, 각종 

동물, 식물 각각에 존재하는 수만 개의 유전자 하나 하나에 대한 맞춤 유전자가위

를 손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게 되어 유전자 및 세포치료제 개발, 농작물, 가축, 어

류의 개량 등 다양한 생명공학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툴젠은 

해당 기술을 이용하여 전세계 연구자들에게 유전자가위를 제작하여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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